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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소비세 확대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

- 국가재원 3조 3천억 원 지방으로 이양 -

□ 내년부터 약 3조 3천억 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되어, 열악한

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분권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.

○ 행정안전부(장관 김부겸)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

부가가치세법 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

통과됐다고 밝혔다.

□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 중에서, 현재는 11%가 ‘지방소비세’로 구분

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된다.

○ 이번 부가가치세법 과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부가가치

세액 중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기존 11%에서 4%p 늘어난 15%로

조정하는 것이다.

○ 이를 통해, 내년에만 약 3조 3천억 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

지방재정에 숨통을 트여줄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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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에 의하면, 지방

소비세율을 내년 15%로 우선 인상한 후, 더 나아가 2020년에는 중앙

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과 연계하여 21%까지 인상할 계획이다.

○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약 8조 4천억 원의 지방세가 확충

되고, 현재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된다.

○ 또한 2022년까지 관계부처,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

하여 국세 대 지방세 7대 3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.

□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지방의 늘어난 재원이 지역경제

활성화,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알뜰하게 사용될

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
